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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

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< 보도내용 (’22. 12. 27. 동아일보) >

◈ 646억 떼먹은 집주인...‘빌라왕’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

 - 일명 ‘빌라왕’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

□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피해로부터 

보호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

하고 있으며,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(8.24)하는 등 

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

 ㅇ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, 특별단속 기간

(7.25~12.11) 간 360건･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

있었습니다.

 ㅇ 특히, 언론에서 보도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그간 경찰청과 수시로 

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하였고, 그 결과, 23명은 직접 수사의뢰 하였으며, 

경찰은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(3명은 구속), 1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



□ 또한,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

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ㅇ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,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, 

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

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,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

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     


